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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출입, 안전하고 빠르게

파주 비대면 출입시스템 보고회

모바일 출입증 발급… 편의 개선

각종 긴급상황 신속 대응 가능

파주시청사입구전경

경기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14일 임진각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이주현 평화기반국장 주재로 관

련기관,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 구축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

했다.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은 통일대교와 전진교 출입을 위해 서면으로 신청하고 RFID 출입증을 발급

받는 기존 출입 시스템을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출입증을 발급받는 시스템으로, 주민, 영농인 및 

관광객들의 출입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출입증 도입으로 ▲출입증 온라인 발급신청 및 처리 ▲GPS 위치추적을 통한 위험지역 경고 알



프린트 취소

림 ▲출입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실시간 상황 전파 등이 가능해 군은 정확한 출입자 관리와 재난 등 

각종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날 최종보고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통일대교로 이동해 모바일 출입증을 발급받아 검문소를 출입하는 

시연회도 함께 진행했다.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은 2022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되며 이용객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RFID카

드 방식의 출입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주현 평화기반국장은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으로 시민은 보다 빠르고 신속한 출입이 가능하고, 

군은 효율적인 출입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민·군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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